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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일부 치 생과 학생이 경험하는 스트 스 반응과 극복력 수 을 악하고, 스트 스 반응이 극복력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2016년 7월 11일부터 2016년 7월 29일까지 일부 지역 치 생과 재학생 274명을 상으로 설문지
를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치 생과 학생의 스트 스 반응 수

은 5  만  에 2.59 이고, 극복력 수 은 7  만  에 4.47 이었다. 스트 스 반응과 극복력은 피로, 긴장, 좌 , 분노,
우울, 공격성(p<0.001), 신체화(p<0.05)에서 유의한 부  상 계가 나타났다. 즉, 극복력이 낮을수록 스트 스 반응 정도는 

높아진다. 극복력에 향을 미치는 스트 스 반응의 요인은 우울과 신체화로, 이들 변인은 25.6%(R2=0.256)의 설명력을 나타
냈다. 따라서 치 생과 학생의 극복력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스트 스 반응 수 을 조사하여 우울과 신체화 반응이 높은 

학생에 해서는 더욱 심을 가지고, 스트 스 반응을 조 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tress reaction, resilience levels, and the effects of the stress reaction on the 
resilienc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From July 11, 2016 to July 29, 2016,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274 dental hygiene students in several area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Statistics ver.21.0. The stress reaction 
level of dental hygiene students was found to be 2.59 out of 5 points and the resilience level was 4.47 out of 7 points.
Thestress reaction and resilience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in Fatigue, Tension, Frustration, Anger, 
Depression, Aggression(p>0.001), and stomatization(p>0.05). In other words, the lower the resilience, the higher the 
stress reaction.The factors of stress reaction influencing the resilience were depression and somatization, which 
explained 25.6%(R2=0.256). Therefore, to enhance the resili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ion the stress reaction and there should be more concern with students who havehigher depression and 
stomatization. In addition, efforts to control the stress reaction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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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트 스라는 용어는 ‘stringer'라는 라틴어에서 유래
된 말로 국어사 에서는 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 ·신체  긴장 상태라고 하 다. 최근 우
리를 괴롭히는 질환들에 한 의학  인식의 변화에는 

스트 스와의 련성이 언 되고 있으며, 지속 인 스트

스는 무수한 경로로 우리의 신체를 병들게 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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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그러나 Lazarus와 Folkman[2]은 스트 스를 어떻

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신체 , 심리 , 사회  안

정에 결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Spence 
등[3]도 같은 스트 스 상황에서 그 스트 스를 인지하

는 각 개인의 처에 따라 반응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

다. 
스트 스는 인들의 삶 속에서 연속 인 작용으

로 피해 갈 수 없으며, 학생들 한 외는 아니다. 후
기 청소년기에서 성인이 된 학생들은 작스럽게 맞

이한 환경에서 응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과
제들을 직면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
에 입학한 후에야 비로소 진로  취업문제로 인한 좌

과 갈등으로 학생활 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어[4], 입시와는  다른 스트 스 상황을 경험하

게 된다.
치 생과 학생은 다른 공의 일반 학생과 비교하

여 엄격한 교육과정, 과 한 학습량, 치과 생사 국가시

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  압감, 다양한 임상 실습 
등 치 생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보다 다양

한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5]. 더구나 최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강건강에 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과계의 의료 환경이 속도로 발 하면서 문직업인

으로서의 치과 생사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6]. 따라서 
치 생 교육기 은 치과 생사의 역량을 키우기 해 힘

을 쏟고 있으며, 더욱 세분화 된 문 교육의 실시로 학
생의 부담감과 스트 스는 가 될 수밖에 없다. Kang과 
Yu[7]의 연구에서 스트 스의 수 이 높을수록 소화장

애, 심장증상, 두통, 불면증 등 건강하지 못한 신체  증

상이 높게 조사되었다. 한, Magnussen과 Amundson 
[8]은 스트 스가 하게 조 되지 않으면 우울  불

안 등의 정신  증상으로 학교생활 응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 다.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자신감이 축되고, 학업을 단하거나 포기하
는 등 학생활에 있어 큰 지장을 래할 수 있기 때문

에 치 생과 학생이 스트 스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신

체 ·심리 인 스트 스 반응을 악해 보는 것이 필요

하다.
스트 스에 한 반응은 스트 스를 발생시키는 요인 

그 자체보다 각자가 느끼는 지각과 처방법에 따라 개

인차가 나타난다. Garmezy[9]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
황에서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극복이 가능하며, 스

트 스 이 의 응 수 으로 복귀할 수 있는 힘이나 

정 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심리 사회  능력을 극복

력(resilience)이라고 하 다. 극복력이란 삶의 과정 가운
데 어려운 상황이나 역경, 스트 스, 고통 등을 이겨냄과 
진화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으로 스트 스의 부정  

효과를 완충시키고, 응을 증진시키는 정서  활기 

는 정 인 성격 특성이다[10]. 극복력의 강화는 스트
스 상황에 응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

동 인 과정[11]으로 치 생과 학생의 극복력 수 을 강

화시켜  수 있다면 스트 스 반응으로 나타나는 부정

인 문제 발생을 사 에 방지하여 학생활을 지속 으

로 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동안 치 생과 학생의 스트 스와 련된 여러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스트 스의 원인이 되는 요인

[12-13]과 임상실습 스트 스[14-15]에 이 맞추어져 

있었다. 스트 스를 조 하기 한 처 방안으로는 자

기통제력[16], 자기효능감[17] 등이 연구되었으나 이들
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 스의 반응 수 과 극복력에 

해서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 치
생과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스트 스 반응과 수 을 조

사하고, 스트 스 반응이 극복력에 미치는 향을 악

하여 스트 스 반응의 조 과 극복력 증진을 한 방안 

 략을 제공하고자 하 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 충남, 경남 등에 치한 3년제 일부 
치 생과 재학생을 상으로 편의표본 추출하 고, 
2016년 7월 11일부터 2016년 7월 29일까지 자료를 수
집하 다. 설문지는 자기 기입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목 과 설문지 작성요령  유의사항에 해 설명하

고, 동의를 받아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다. 설문 종
료 후 287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고, 미완성되었거나 응
답이 불성실한 13부를 제외한 274부의 설문지를 최종 
자료로 사용하 다. 본 조사는 신한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의 심의면제 승인을 받은 후 분석을 실시하 다

(SHIRB-201606-HR-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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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방법

2.2.1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은 연령, 성별, 학년, 종교, 지원
동기, 공만족도, 학교성 , 경제상태, 건강상태, 인
계로 10문항으로 구성하 다. 공만족도, 경제상태, 건
강상태, 인 계는 주  인지도로 본인이 지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2.2.2 스트레스 반응

스트 스 반응을 측정하기 한 도구로 Koh 등[18]이 
개발한 감정 , 신체 , 인지 , 행동  반응들이 포함된 

스트 스 반응 척도를 사용하 다. 설문 문항은 총 39문
항으로 긴장(6문항), 공격성(4문항), 신체화(3문항), 분노
(6문항), 우울(8문항), 피로(5문항), 좌 (7문항)로 총 7
개의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

로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 반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하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97로 측정되
었다.  

2.2.3 극복력 

극복력을 측정하기 한 도구로 Wangnild, Young 
[19]이 개발하고, Song[20]이 번역한 RS(Resilience 
Scale) 척도를 사용하 다. 설문 문항은 총 25문항으로 
개인의 유능성에 한 17문항과 삶의 수용에 한 8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7  척도로 ‘동
의하지 않는다’ 1 에서 ‘동의한다’ 7 으로 수가 높

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는 Cronbach α=.91로 측정되었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ver. 21.0 for 
Windows (IBM Co. Armonk, NY, USA) 로그램을 이
용하 으며, 일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다. 상자의 스트 스 반응과 극복력은 t-test와 
One-way ANOVA를 시행하 으며, Duncan test로 사후
검증 하 다. 스트 스 반응과 극복력과의 계를 알아

보기 해서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한 
상 계분석을 시행하 고, 스트 스 반응이 극복력에 

미치는 향은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3. 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서 연령은 22세 이상이 
41.6%(114명)로 많았고, 성별은 여학생이 94.2%(258명)
로 부분을 차지했다. 학년은 3학년이 43.4%(119명), 
종교는 없음이 65.3%(179명), 치 생과 지원동기는 취

업률이 높아서가 39.4%(108명)로 많았다. 치 생과 

공만족도는 45.9%(126명)가 만족하 다. 학교성 은 

권이 40.9%(112명), 경제상태는 보통이 61.3%(168
명), 건강상태는 보통이 75.6%(207명), 인 계는 좋음

이 85.4%(234명)로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ategory N (%)

 Age (y)
≤20 110 (40.2)
21 50 (18.2)
≥22 114 (41.6)

 Gender
Male 16 (5.8)

Female 258 (94.2)

 Grade
1 113 (41.3)
2 42 (15.3)
3 119 (43.4)

 Religion
Yes 95 (34.7)
No 179 (65.3)

 Reason for 
 applic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achievement 25 (9.1)

The advice of those 
around one 56 (20.4)

High employment rate 108 (39.4)
Aptitudes and interests 38 (13.9)
Because the profession 38 (13.9)

Etc. 9 (3.3)

 Department
 Satisfaction

Satisfaction 126 (45.9)
Normal 120 (43.8)

Dissatisfaction 28 (10.3)

 Academic 
 achievement

Above average 55 (20.1)
Average 112 (40.9)

Lower than average 107 (39.0)

 Economic 
 status

High 54 (19.7)
Middle 168 (61.3)
Low 52 (19.0)

 Health 
 status

Healthy 53 (19.3)
Moderate 207 (75.6)
Unhealthy 14 (5.1)

 Interpersonal
 relations

Very good 34 (12.4)
Good 234 (85.4)

Normal  6 (2.2)
 Total 27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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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Mean S.D.

Fatigue 3.01 0.83

Tension 2.44 0.84

Frustration 2.85 0.91

Anger 2.44 0.82

Depression 2.46 0.81

Somatization 2.58 0.96

Aggression 2.09 0.89

Stress reaction 2.59 0.75

Personal competence 4.57 0.79

Acceptance of their lives 4.25 0.79

Resilience 4.47 0.74

Table 2. Stress reaction and resilience levels

Category
Stress reaction Resilience

N Mean S.D. t(F) p Duncan Mean S.D. t(F) p Duncan

Age (y)
≤20 110 2.50 0.66

3.14* 0.045
4.47 0.69

0.19 0.83221 50 2.48 0.83 4.40 0.64
≥22 114 2.72 0.79 4.48 0.83

Grade
1 113 2.47 0.67

3.95* 0.020
4.50 0.70

0.31 0.7322 42 2.51 0.82 4.47 0.72
3 119 2.73 0.78 4.43 0.79

Religion
Yes 95 2.62 0.67

0.48 0.633
4.60 0.72

2.29* 0.023
No 179 2.57 0.80 4.39 0.74

Reason for 
application

The advice of those around one 56 2.65 0.70

1.49 0.204

4.40 0.79

1.67 0.158

High employment rate 108 2.66 0.81 4.38 0.68
Aptitudes and interests 38 2.38 0.61 4.69 0.63
Because the profession 38 2.44 0.81 4.61 0.78
Taking into account the 

achievement/Etc. 34 2.62 0.72 4.43 0.89

Department 
Satisfaction

Satisfaction 126 2.44 0.77
8.09*** 0.000

A
B
C

4.71 0.65
14.69*** 0.000

B
A
A

Normal 120 2.64 0.70 4.30 0.72
Dissatisfaction 28 3.02 0.73 4.09 0.87

Academic 
achievement

Above average 55 2.48 0.76
3.31* 0.038

A
B
C

4.71 0.71
11.41*** 0.000

B
B
A

Average 112 2.50 0.71 4.58 0.66
Lower than average 107 2.73 0.77 4.21 0.77

Economic 
status

High 54 2.48 0.72
10.19*** 0.000

A
A
B

4.60 0.84
5.05** 0.007

B
B
A

Middle 168 2.49 0.73 4.51 0.67
Low 52 3.00 0.72 4.18 0.81

Health 
status

Healthy 53 2.40 0.76
6.87** 0.001

A
B
C

4.57 0.70
3.67* 0.027

B
B
A

Normal 138 2.51 0.74 4.53 0.72
Unhealthy 83 2.83 0.71 4.28 0.78

Interpersonal 
relations

Very good 34 2.27 0.84
5.64** 0.004

A
B
C

4.69 0.78
7.57** 0.001

B
B
A

Good 145 2.55 0.71 4.56 0.64
Normal 95 2.75 0.74 4.24 0.82

Total 274 2.59 0.75 4.47 0.74
* p<.05, ** p<.01, *** p<.001

Table 3. Stress reaction and Resili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3.2 스트레스 반응과 극복력 수준 

연구 상자가 경험한 스트 스 반응은 5  만   

평균이 2.59 으로 나타났다. 7개의 하 역 에서 피

로가 3.01 으로 가장 높았고, 좌  2.85 , 신체화 2.58
, 우울 2.46 , 긴장과 분노 2.44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이 2.09 으로 가장 낮았다. 연구 상자의 극복
력은 7  만   평균이 4.47 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유능성’은 4.57 으로 ‘자신의 삶의 수용’ 4.25  보다 

높았다[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과 극

복력

연구 상자의 종교와 지원동기에 따른 스트 스 반

응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F3.14, p<0.05), 학년(F=3.95, p<0.05), 공만족도

(F=8.09, p<0.001), 학업성 (F=3.31, p<0.05), 경제상태
(F=10.19, p<0.001), 건강상태(F=6.87, p<0.01), 인

계(F=5.64, p<0.01)에 따른 스트 스 반응은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연령이 22세 이상인 학생에서 스트 스 

반응이 가장 높았고, 학년이 높은 학생일수록, 공에 
해 불만족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성 이 하 권인 학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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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경제상태가 부족한 편인 학생일수록, 건강상태와 
인 계가 보통 이하인 학생일수록 스트 스 반응이 높

았다. 
연구 상자의 연령, 학년, 지원동기에 따른 극복력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F=2.29, p<0.05), 공만족도(F=14.69, p<0.001), 학업
성 (F=11.41, p<0.001), 경제상태(F=5.05, p<0.01), 건
강상태(F=3.67, p<0.05), 인 계(F=7.57, p<0.01)에 
따른 극복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학
생과 공에 해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성 이 상

권인 학생일수록, 경제상태가 여유가 있는 편인 학생
일수록,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한 학생일수록, 인 계

가 매우 좋은 학생일수록 극복력이 높았다[Table 3].

3.4 스트레스 반응와 극복력의 상관관계

연구 상자의 스트 스 반응과 극복력의 계를 알

아보기 해서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
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피로, 긴장, 좌 , 분노, 우울, 
공격성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계가 나타났

다(p<0.05, p<0.001). 즉, 개인의 유능성과 자신의 삶의 
수용, 스트 스에 한 극복력이 낮을수록 피로, 긴장, 
좌 , 분노, 우울, 공격성에 한 스트 스 반응이 높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신체화 반응에서는 개인의 유
능성과 스트 스에 한 극복력이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계가 나타났고(p<0.05), 자신의 삶의 수용과는 
유의한 상 계를 보아지 않았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tress reaction and resilience

Category Personal 
competence

Acceptance of 
their lives Resilience

Fatigue -0.299***

(0.000)
-0.364***

(0.000)
-0.339***

(0.000)

Tension -0.337***

(0.000)
-0.324*

(0.026)
-0.353***

(0.000)

Frustration -0.311***

(0.000)
-0.317***

(0.000)
-0.332***

(0.000)

Anger -0.319***

(0.000)
-0.344***

(0.000)
-0.347***

(0.000)

Depression -0.440***

(0.000)
-0.451***

(0.000)
-0.471***

(0.000)

Somatization -0.139*

(0.021)
-0.065
(0.000)

-0.122*

(0.043)

Aggression -0.329***

(0.000)
-0.324***

(0.000)
-0.347***

(0.000)

Stress reaction -0.374***

(0.000)
-0.382***

(0.000)
-0.399***

(0.000)

* p<.05, *** p<.001

3.5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상자의 극복력에 미치는 스트 스 반응의 하

역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우울(p<0.001), 신체화(p<0.01)가 부 으로 유의

한 향을 미쳤다. 따라서 치 생과 학생들의 극복력이 

낮을수록 우울과 신체화 반응이 높았고, 우울(β=-0.521)
은 신체화(β=-0.223)보다 극복력에 큰 향을 미쳤다. 
스트 스 반응이 극복력에 미치는 요인들의 합모형 유

의성을 나타내는 F통계량은 13.049이고, 25.6% 
(R2=0.25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Table 5].

Table 5. Influential Factors for resilience

 Category
Resilience

b  t p
Fatigue -0.059 -0.066 -0.644 0.520
Tension -0.075 -0.085 -0.804 0.422

Frustration 0.103 0.126 1.007 0.315
Anger -0.039 -0.043 -0.386 0.700

Depression -0.478 -0.521 -4.496*** 0.000
Somatization -0.172 -0.223 -2.937** 0.004
Aggression -0.030 -0.036 -0.438 0.662

constant 5.950 30.394*** 0.000
R2 0.256

F (p) 13.049*** (0.000)

** p<.01, *** p<.001

4. 고찰

본 연구는 일부 치 생과 학생의 스트 스 반응과 극

복력의 수 을 악하고, 스트 스 반응이 극복력에 미

치는 향을 조사하여 극복력의 증진 방안과 활용을 

한 기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행하 다.
치 생과 학생의 스트 스 반응은 5  만 에 평균 

2.59 이었다. 각 하 역의 평균 수는 피로가 가장 

높았으며, 좌 , 신체화, 우울, 분노 순서 다. 간호 학

생을 상으로 한 Park[21]의 연구에서 스트 스 반응

은 4  만 에 평균 1.47 이었고, 각 하  역은 피로, 
좌 , 신체화, 분노 순서 다. 본 연구와 비교하여 스트
스 반응으로 나타나는 순 는 비슷하 지만 치 생과 

학생의 스트 스 반응이 더 높은 수 으로 스트 스 반

응에 한 조 이 필요하다. Han과 Lee[22]는 스트 스

에 의한 피로는 학습에 한 흥미와 의욕을 하시키는

데 그 강도가 무 높거나 빈도가 잦고, 기간이 길어지
면 부 응 상태가 되어 신체  정신  건강문제까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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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킬 수 있으며, 불만과 실패감, 불안과 긴장, 좌 과 우

울을 느낀다고 하 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
과 양공  등을 통해서 피로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요하다.
치 생과 학생의 극복력은 7  만 에 평균 4.47 이

었다. ‘개인의 유능성’이 4.57 , ‘자신의 삶의 수용’이 
4.25 이었다. 보건계열 학생을 상으로 한 Choi 등
[23]의 연구에서 극복력은 평균 4.49 으로 본 연구와 

거의 비슷한 수 이었다. 일반 학생을 상으로 한 

Park과 Kwon[24]의 연구에서는 평균 4.7 으로 치 생

과 학생의 극복력이 상 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Kim과 Yoo[25]는 극복력이 높을수록 자신과 주변에 
한 정 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 자아통제 수 을 

유지할 수 있으며, 주변의 지지체계를 잘 악하여 스트
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도 향을 덜 받고, 반응을 
게 한다고 하 다. 한 자신의 유능감이나 수용으로 스
트 스에 한 반응을 조 하여 응을 잘하게 된다. 반
로 극복력이 낮은 경우에는 스트 스에 한 반응의 

악 향으로 신체 ·정신  질병까지 일으킬 수 있으며, 
부 응 양상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치 생과 학생이 스

트 스  반응으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정 인 마인드로 유연하게 처할 수 있도록 극복력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특성에 따른 스트 스 반응은 연령, 학년, 

공만족도, 학업성 , 경제상태, 건강상태, 인 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이 많고, 학년이 높고, 
공만족도와 학업성 이 낮고, 경제상태, 건강상태, 인

계가 좋지 못한 학생일수록 스트 스의 반응은 높았

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과 학년에 따라 느끼는 사회  압

박감이나 스트 스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치
생과 학생의 교육과정 특정상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

과 임상실습의 병행, 치과 생사 국가고시에 한 압박

감, 취업에 한 두려움과 고민 등의 다양한 스트 스 요

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치 생과 학생들을 상으로 상담 

 지도를 할 때에는 학년별 특성을 고려하여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일반  특성에 따른 극복력

은 종교, 공만족도, 학업성 , 경제상태, 건강상태, 
인 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교가 있고, 공

만족도와 학업성 이 높고, 경제상태, 건강상태, 인

계가 좋은 학생일수록 극복력이 높았다. Lee[26] 등의 
연구에서 극복력은 학년, 공만족도, 건강상태, 인

계, 희망진로가 련요인으로 본 연구와는 약간의 차이
가 있었고,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스트 스 반응과 극복

력에 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해서는 앞으로도 반복

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치 생과 학생의 스트 스 반응과 극복력의 계는 

유의한 부  상 계가 나타났다. 즉, 치 생과 학생의 

극복력이 낮을수록 스트 스 반응 정도는 높아졌으며, 
스트 스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처 방식에 따라 스트

스에 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
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스트 스 요인으로부터 완

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트 스의 반응

을 조 해 주는 것이 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 이 의 상태로 회복하려는 극복력의 정 인 

특성을 스트 스 반응을 조 하기 한 방안의 하나로 

을 맞추었다. Kim[27]은 극복력이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며, 후천 으로 육성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고 하 다. 따라서 방 인 차원의 극복력 향상 로그

램을 개발하여 운 한다면 치 생과 학생들의 스트 스 

반응을 감소시켜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

된다. 
치 생과 학생의 극복력에 향을 미치는 스트 스 

반응의 하 역을 알아보기 해서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우울과 신체화가 부 으로 유의한 향을 미

쳤다. 따라서 극복력이 낮을수록 우울과 신체화 반응이 
높게 나타났고, 우울이 극복력에 더 큰 향을 미쳤다. 
우울이란 정상 인 기분 변화에서부터 병 인 상태를 이

르는 근심, 침울감, 무기력감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상
태다[28]. Kim과 Yoo[29]의 연구에서 우울과 극복력은 
높은 상 계를 나타냈고,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극복
력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우울정도가 극복력에 향을 

주는 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한, Yoo[30]의 연
구에서 응에 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 변수인 극복력

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 다. 따라서 치 생과 학생의 극복력 향

상 로그램을 도입하기 해서는 스트 스 반응에 한 

악을 우선 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극복력에 
부정 인 향을 주는 우울과 신체화 반응 요인이 높은 

학생에 해서는 더욱 심을 가지고, 각 개인별 특성을 
반 한 체계 인 상담과 지도가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표본 수집이 일부지역의 치 생과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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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상자의 성별, 학년 분포 비율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

다. 한, 4년제 치 생학과 재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 

 비교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상자의 

성격이나 잠재  행동 등 측정되지 않는 변수들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활발하게 시행되
었던 스트 스 요인 는 인자의 연구에서 벗어나 스트

스 반응에 해서 알아보고, 극복력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여 극복력 증진을 한 스트 스 반응의 재와 

략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치

생과 학생의 스트 스 반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

고, 극복력 향상 로그램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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